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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봄에는 철새의 비상을, 여름에는 짱뚱어와 갯벌을, 가을에는 칠면조와 갈대를, 겨울에는 흑두루미를 비롯한 200여 종의 철새를 만날 수 있는 순천만. 1년 365일 언제 찾아가도 아름다운 자연과 마주할 수 있다. 
순천만은 조류와 갯벌이 발달해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갈대가 고밀도로 단일 군락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갈대 군락은 새들의 서식환경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은신처와 먹이를 제공하고 자연정화의 역할도 한다.
넓게 펼쳐진 갈대 군락은 천연기념물 제228호인 흑두루미를 비롯하여 검은머리갈매기, 황새, 저어새 노란부리백로 등 국제적 희귀조류 25종과 한국조류 220여 종의 월동 및 서식지가 되고 있다. 순천만은 전세계 습지 가운데서도 희귀종 조류가 많은 지역으로 꼽힌다. 특히 우리나라의 유일한 흑두루미 서식지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자료 출처 : http://www.suncheonbay.go.kr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순천만의 갯벌
갯벌은 하천으로부터 끊임없이 영양물질이 공급되며, 수천 종의 동식물이 살고 있는 서식지이다. 갯벌은 지구상 생물의 자그마치 20%가 서식하는, 생물 생산성이 가장 높은 생태계이다. 
그 중에서도 순천만의 갯벌은 보전가치가 뛰어나고 생산력이 왕성한 습지보호지역이다. 순천만 갯벌은 농게, 조개, 꼬막 등이 다량 서식하여 생산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자연정화기능, 자연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심미적 기능이 뛰어나다.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했을 때 연간 약 245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순천만생태조사보고서, 1999.)
게다가 순천만을 찾는 희귀종 조류들을 고려해 볼 때, 순천만 갯벌의 가치는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순천만의 갈대 군락
순천만 입구에는 갈대가 고밀도로 단일군락을 이루고 있다. 한국의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약 30만 평의 갈대밭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대략 30여 년 동안에 걸쳐 형성된 것으로, 최근 10여 년 전부터는 그 범위가 매우 빠르게 넓어져왔다. 
우리나라의 다른 갈대 군락은 이미 많이 훼손되었으나, 순천만의 갈대 군락은 가장 넓고 또 잘 보전된 갈대 군락으로 남아 있다. 갈대 군락은 적조를 막는 정화 기능이 뛰어나 순천만의 천연 하수 종말 처리장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으며, 홍수 조절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또한 겨울의 찬바람을 막아주고 안정감을 주어, 물고기들의 보금자리가 되며, 다시 이들을 먹이로 하는 수서 조류들이 찾는다. 순천만이 희귀 조류의 서식지가 된 데에는 바로 갈대군락의 역할이 매우 크다.



순천만의 염생 습지 
습지는 크고 작은 온갖 생물들이 서식하여 ‘생명의 소용돌이'라고도 불린다. 순천만의 습지는 동천과 이사천이 만나는 하류지역의 하천 주변과 갯벌에 광대하게 펼쳐져 있다. 
이 습지에는 주로 갈대군락이 우점종으로 자리잡고 있어, 갈대꽃이 필 가을 무렵이면 많은 관광객이 찾는다. 
순천만의 습지는 뻘 층이 깊고, 분해성 미생물이 다양하게 서식하여 유기물 분해능력이 뛰어나, 철새들에게 일시에 많은 양의 먹이를 공급할 수 있다. 
또한 유기영양분의 양도 많아 한국에서 가장 질이 좋은 습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순천만의 식생
순천만에는 총 36과 92속 116종의 식물이 염생 습지와 주변에 서식하고 있다. 서남해안 전 지역의 식물종이 47종인 데 비하면, 순천만의 116종류는 서남해안의 2.5배에 달하는 높은 수치다. 이는 그만큼 순천만의 염생 식물종이 다양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순천만에는 나문재, 갯능쟁이 등이 풍부하지만 개체수로 보았을 때 가장 풍부한 종은 칠면초와 갈대이다. 칠면초 군락과 갈대 군락은 순천만의 우점종으로 갯벌 중간 중간에 환상적인 군락을 이루면서 발달하고 있다. 
나문재는 제방 하부의 건조한 땅에서 군락을 이루며, 갯개비취와 갯질경 군락은 수로변이나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 근처에 밀집하여 분포한다. 바닷가 모래땅에서는 순비기나무와 갯메꽃, 갯까치수영 군락이 나타나며, 그 사이사이로 갈대 군락이 우점종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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